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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미혼모’, ‘싱글맘’, ‘비혼모’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기별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을 위해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텍스톰을 활용하여 포털검색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데이터 수집 후,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텍스톰에서 제공하는 단어빈도분석, TF-IDF 분석, N-gram 분석, UCINET6 프로그램을 통한 Network 

분석과 CONCOR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단어빈도분석, TF-IDF 분석에서는 유사한 단어들이 출현하였으나 연도별로 

차이를 보였고, N-gram 분석에서는 단어 출현의 유사점은 있었으나 빈도수와 연쇄적으로 출현되는 단어들의 형태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CONCOR 분석결과, 연도별로 다른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혼모의 관점 변화를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한 미혼모 정책, 그리고 그에 맞는 차별 없는 임신, 

출산, 양육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 내로 포용 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Network분석, CONCOR분석, 미혼모

Abstract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big data from 1995 to 2020, focusing on the keywords "unwed 

mother", "single mother," and "single mom" to present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policy direc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perspectives on unwed mothers. Big data collection platform Textom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portal search sites Naver and Daum and refine data. The final refined data were word 

frequency analysis, TF-IDF analysis, an N-gram analysis provided by Textom. In addition, Network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the UCINET6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similar words 

appeared in word frequency analysis and TF-IDF analysis, but they differed by year. In the N-gram analysis, 

there were similarities in word appearance, but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frequency and form of 

words appearing in series. As a result of CONC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different clusters were formed 

by year. This study confirms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unwed mothers through big data analysis, 

suggests the need for unwed mothers policies for various options for independent women, and policies that 

embrace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without discrimination within the new famil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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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혼모’라는 단어는 과거로부터 우리 사회에 부정적

으로 인식되어왔다. 한국전쟁 이후 혼혈아에 대한 부계 

혈연 중심 사고로 “혼혈아들은 일반 어린이들에 비해

동적인 대륙성 기질을 가지고 있어 활발하고 명랑”[1]

하다면서 모든 혼혈아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2]. 이러한 미혼모와 

미혼모의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 주도하에 ‘입양’

이라는 명목으로 미혼모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이후,

근대에 와서는 순결-결혼-출산이 정상적 과정으로 교육

되었고, 여성들은 결혼 외의 다른 삶의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2]. 당시 ‘순결’을 포장하기 위해 “일부 유명 산부

인과에는 처녀의 표지를 재생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3] 

풍속을 나으며 미혼모 여성들의 도덕성을 심판하여

범죄자로 몰아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미혼모들은

‘정상적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반강제적으로 입양을

선택하며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화 속에서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이슈화되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4]. 이렇듯 사회의 변화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바꾸고 있다. 관점을 바꾸면 시각이 변하고 

그 결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미혼모’, 

‘싱글맘’, ‘비혼모’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기별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를 분석하여 현시점

에서 적절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미혼모의 현황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미혼부의 수는

각각 20,572명과 6,673명으로 미혼모가 월등하게 많다

[5].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혼모의 경우 20세

미만은 231명, 30세 미만은 4,070명인 반면, 미혼부의 

경우 20세 미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30세 미만도 444명

으로 미혼모 대비 거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한편, 미혼

모·부 아동은 2006년의 33.5%에 비해 2016년에는 

18.6%로 14.9% 감소하였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아동인구의 감소, 요보호아동수의 감소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6]. 이때 혼외 출생아는 2000년

이후 여전히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요보호

아동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과거보다 미혼모의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위해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위탁 

보호하는 사례가 다소 감소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때 미혼모·부가 과거보다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특징이다.

2.2 미혼모 지원정책

과거 한국사회의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별도

형태의 지원이 아닌 요보호 여성에 대한 포괄적 정책에 

포함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 기아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모자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원의 개소(1952년)

에서부터 미혼모 가족에 대한 현대적 정책개입의 시초를

찾을 수 있다[7]. 이러한 시설보호는 한국 모자복지의 

핵심정책으로 1970∼80년대까지 유지됐는데, 사업의 

책임과 주체가 민간에 의해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체계적 지원의 한계는 비교적 

명확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모자복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2002년에는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공적 

지원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 

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나친 

포괄성의 측면은 양육미혼모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8, 9]가 있다. 이렇듯

최근 미혼모 가족에 대해 여전히 협소하고 선별적인

공적 지원의 한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정책적 변화의 흐름은 

미혼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강조로 미혼모 자녀에 대하여

입양보다는 친모에 의한 직접 양육이라는 정책 패러

다임의 전환이 매우 의미 있다.

2.3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는 단지 거대한 것이 아닌 순환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관리나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한다[10].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크기이다. 최근에는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까지 데이터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빅데이터가 가능해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이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예를 들어 문자



한국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와 정부정책의 방향: 1995년∼2020년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307

메시지, 동영상, 음성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료 분석의 방법, 형태, 규모가 달라진

점이다. 세 번째로는 빠른 속도인데, 데이터가 만들어진 

후 활용되는 소요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에 해

오던 기획, 조사, 수집, 분석이라는 자료 분석 순서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점이다[10]. 

2.4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단어 간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계도 인간의 

언어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게 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들은 인공지능, 전산기술 발달 등과 함께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11].

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터 분석에 해당하는데, 빅

데이터 분석의 또 다른 분석 중 하나인 데이터 마이닝과는

차이가 있다.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형화된 수치이지만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화된

텍스트가 분석 대상이다. 또한, 많은 데이터 속에서 추세

나 유형을 찾는 것이 목적인 데이터 마이닝[12]과 달리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13]. 

2.5 N-gram

N-gram은 하나의 단어가 아닌 연관 되어 나오는

단어까지 포함한 것이다. N-gram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단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 다른 

뜻으로 해석되기 한다. 예를 들어, ‘recovery’란 단어는 

회복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sluggish’

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 recovery는 긍정적인 의미의 

회복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luggish recovery’는 지지

부진한 경제회복으로 해석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14]. 그러므로 하나의 단어로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11].

2.6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의미연결망 분석은 사회연결망 분석에 기인하여 커뮤

니케이션 메시지를 적용한 것이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주로 사회연결망 분석의 하나인 의미연결망 분석을

사용한다[15].

텍스트 안에서 메시지를 형성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배치했는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 구조에 

대한 일정한 형태들을 찾아내어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관계의 형태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 내용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방법이다[16,17].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키워드 ‘미혼모’, ‘싱글맘’, ‘비혼모’를 중심

Table 1. Annual Collecting Data

1995∼2005 2006∼2015 2016∼2020

Channel Section
Collection 

amount
Channel Section

Collection 

amount
Channel Section

Collection 

amount

NAVER

Web 9,347

NAVER

Web 11,997

NAVER

Web 12,000

Blog 383 Blog 3,727 Blog 6,978

News 1,765 News 6,600 News 7,805

Cafe 851 Cafe 4,656 Cafe 5,671

Intellectual 62 Intellectual 114 Intellectual 100

Professional

resources
2,542

Professional 

resources
2,542

Professional 

resources
2,542

Daum

Web 52

Daum

Web 5,260

Daum

Web 9,057

Blog 2,816 Blog 8,417 Blog 8,802

News 433 News 5,676 News 7,465

Cafe 5,613 Cafe 9,081 Cafe 7,269

Total 23,864 Total 58,070 Total 6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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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텍스톰(textom)을 활용

하여 2021년 2월 3일∼2021년 2월 6일 동안 포털검색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지원’, ‘정책’, ‘관점’ 자료를

수집하였다. 네이버에서는 웹 문서,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학술정보 전체, 다음에서는 웹 문서, 블로그, 뉴스,

카페 섹션을 분석 채널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 기간은 

199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까지 (10년), 200

6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10년), 2016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12월 31일(5년)로 나누어 수집

하였다. 기간 선정에서 1995년∼2005년까지는 2002년의

미혼부의 부양책임 입법화[18], 2005년의 호주제의헌법 

불합치 판결[19],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입양특례법 개정 등의 다양한 친미혼모 관련 정책들이 

나오게 된 시점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2006년∼201

5년까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1∼2차[20,21] 

진행된 2015년까지, 그리고 최근 동향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2016년∼2020년을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량은 1995년∼2005년까지 23,864건, 2006년

∼2015년까지 58,070건, 2016년∼2020년까지 67,689건

으로 총 149,623건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2 분석절차 및 방법

본 연구 분석절차는 텍스톰을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채널에서 웹 문서,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학술정보 

섹션을 통하여 키워드 ‘미혼모’, ‘비혼모’, ‘싱글맘’을 중심

으로 ‘지원’, ‘정책’, ‘관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로 나누어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정제된 데이터는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거나 띄어쓰기 정리, 그리고 유사한 단어

들을 통일시켰다. 최종으로 정제된 데이터는 ‘텍스톰(te

xtom)’에서 제공하는 단어 빈도분석, 빈도 중 상대적으

로 중요하게 여겨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 TF-IDF 

분석, 단어에 n개의 단어를 조합한 N-gram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UCINET6 프로그램을 

통해 Network분석과 CONCOR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키워드 빈도분석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미혼모’, ‘비혼모’, ‘싱글맘’ 

데이터는 정제과정을 통해 출현 된 빈도가 높은 단어들 

상위 40개를 추출하였다. 단어빈도분석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키워드가 1995년∼2020년까지 모두 압도적

으로 많이 나왔다. 미혼모와 관련된 주변 데이터를 확실

하게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록에서는 1위인 미혼모 

키워드를 제외하고, 2위부터 나열하였다. 

TF-IDF 분석은 TF(Term Frequency, 단어빈도)와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문서빈도의 역수)

를 곱한 값으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 

Table 2. Annual Word Frequency and TF-IDF Frequency

Rank

1995∼2005 2006∼2015 2016∼2020

Word frequency TF-IDF Word frequency TF-IDF Word frequency TF-IDF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1 Female 11414 Family 18970 Society 15178
Unwed 

Mother
38901 Family 17049

Unwed 

Mother
36369

2 Family 10319 Female 18805 Female 14972 Family 30490 Society 14284 Family 33221

3 Kid 7252 Home 13164 Family 14970 Female 28649 Female 12581 Sayuri 28756

4 Society 7066
Unwed 

Mother
12528 Welfare 12538 Welfare 26210

Child 

Birth
11753 Female 25812

5 Home 6316 Kid 12009 Kid 11165 Society 25863 Parents 11592 Society 25746

6 Welfare 5350 Society 11926 Parents 10981 Parents 25168 Sayuri 11528 Parents 24890

7 Facility 4001 Welfare 11361 Home 9104 Kid 22205 Korea 10845
Child 

Birth
2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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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빈도분석

1995년∼2005년, 2006년∼2015년, 2016년∼2020년

까지의 연도별 단어빈도, TF-IDF 빈도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1995년∼2005년의 단어빈도 상위 5개는 여

성(1141), 가족(10319), 아이(7252), 사회(7066), 가정

(6316), TF-IDF 빈도는 가족(18970), 여성(18805), 가정

(13164), 미혼모(12528), 아이(12009)로 나타났다.

2006년∼2015년의 단어빈도 상위 5개는 사회(15178), 

여성(14972), 가족(14970), 복지(12538), 아이(11165), 

TF-IDF 빈도는 미혼모(38901), 가족(30490), 여성(28

649), 복지(26210), 사회(25863)로 나타났다. 2016년

∼2020년의 상위 5개 단어빈도는 가족(17049), 사회(1

4284), 여성(12581), 출산(11753), 부모(11592), TF-I

DF 빈도 미혼모(36369), 가족(33221), 사유리(28756), 

여성(25812), 사회(25746)로 나타났다. 

4.1.2 키워드 클라우드

텍스톰(Textom)을 이용하여 분석한 단어빈도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키워드 클라우드를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높은 빈도수에 단어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 1995년∼2005년에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들은 여성, 가족, 아이, 사회, 가정, 복지, 

시설 등의 순이다. 2006년∼2015년의 빈도수 높은

키워드는 사회, 여성, 가족, 복지, 아이, 부모, 가정 등의 

순서이며, 2016년∼2020년의 빈도수 높은 키워드 순서는

가족, 사회, 여성, 출산, 부모, 사유리, 한국 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4.1.3 N-gram 분석 

N-gram 분석결과 1995년∼2005년의 상위 5개는 

사회/복지(1761), 미혼모/아이(1299), 여성/가족(1004),

부모/가정(955), 양육/미혼모(823), 2006년∼2015년에는

사회/복지(3614), 부모/가족(2476), 부모/가정(2349), 

미혼모/시설(2101), 여성/가족(1512), 2016년∼2020

년은 부모/가족(3093), 한국/경제(2606), 사회/복지(25

77), 여성/가족(2144), 부모/가정(1927) 상위 5개로

나타났다. 

N-gram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N-gram 네트워크

그래프를 실시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빈도수가 높게 

나올수록 화살표가 굵게 표시되고, 화살표의 방향이 A 

→ B일 경우, A가 나타났을 때 높은 빈도로 B가 연쇄적

으로 출현함을 뜻하는 것이다. 

1995∼2005 2006∼2015

2016∼2020

Fig. 1. Annual Keyword Cloud

1995∼2005 2006∼2015

2016∼2020

Fig. 2. Annual N-gram Analysis

4.2 네트워크 분석

빈도분석의 상위 40개를 통해 매트릭스 데이터를

생성하여 얻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UCINET6와 Net

Draw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Fig. 3과 같다.

1995년∼2005년까지는 ‘여성’, ‘가족’, ‘사회’, ‘복지’, ‘시설’, 

‘미혼모’, ‘아이’ 등 간에 노드들의 연결 강도가 높았고, 

2006년∼2015년까지는 ‘여성’, ‘사회’, ‘가족’, ‘복지’, ‘부모’,

‘미혼모’ 등 간의 연결 강도가 높았다. 2016년∼2020년

에는 ‘미혼모’, ‘아이’, ‘가족’, ‘출산’, ‘사회’, ‘여성’ 등의 노드

연결 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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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05 2006∼2015

2016∼2020

Fig. 3. Annual Network Analysis Results

4.3 CONCOR 분석

CONCOR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각각 몇 가지 군집

으로 Fig. 4와 같이 묶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95년~2005년은 Table 3, 2006년~2015년은 Table 4, 

2016년~2020년은 Table 5와 같다. 

1995∼2005 2006∼2015

2016∼2020

Fig. 4. Annual CONCOR Analysis Results

  연도별로 CONCOR 분석 차이를 살펴보면, 1995년

∼2005년에는 8가지 군집으로 묶였다. 상위 군집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생각’, ‘사람’, ‘엄마’, ‘사랑’, ‘입양’, 

‘임신’, ‘아기’, ‘양육’, 두 번째는 ‘아버지’, ‘자신’, 호적‘,

세 번째는 ’보호‘, ’시설‘, ’모자‘, ’복지‘, 부자’ 였다. 전반적

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미혼모로서 아이를 입양할지, 

양육할지, 시설에 입소할지 등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는 호적을 아이 아버지에게 둬야 했기에 이러한

단어들이 군집 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006년∼2015년

첫 번째는 ‘엄마’, ‘결혼’, ‘사람’, ‘사랑’, ‘아기’, 두 번째

군집은 ‘드라마’, ‘싱글맘’, 세 번째 군집은 ‘최고결혼’이었다. 

이 시기에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섯 번째

군집과 여섯 번째 군집이다.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이다. 이 시기에는 입양특례법 개정,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1, 2차가 진행되었던 때이다. 2016년∼

2020년에의 상위 군집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생각’, 

‘사람’, 두 번째로는 ‘출산’, ‘결혼’, ‘임신’, ‘엄마’, 세 번째는 

‘자발적 미혼모’, ‘아들’이다. 참고로 2020년에 방송인

사유리가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여 아이를 출산한 이슈로

인한 영향이 2016년∼2020년 시기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 

Table 3. Group of 1995∼2005 CONCOR Analysis 

Results

Cluste

r
Node

1
Idea, People, Mother, Love, 

Adoption, Pregnancy, Baby, Custody

2 Father, Family register, Oneself

3
Protection, Facility, Mother and Son, Welfare, Father 

and Son

4
Economy, Teenager, Research, 

Society, Child

5 Parents, Divorce, Kid

6 Home, Single, Government

7
Unwed mother, Korea, Equality, 

Female, Child Birth, Education, Health

8
Marriage, Perspective, Family, 

Children, Parents, Relationship

Table 4. Group of 2006∼2015 CONCOR Analysis 

Results

Cluster Node

1 Mother, Marriage, People, Love, Baby

2 Single mom

3 The Best Marriage

4 Education, News, Seoul, Korea, Economy

5 Life, Welfare, Society, Disorder, Child

6

Perspective, Target, Adoption, Child birth,

Custody, Kid, Single, Facility, Government,

Research, Pregnancy

7

Home, Family, Female, Teenager, Parents, 

Children, Culture, Unwed mother, Divorce,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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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roup of 2016∼2020 CONCOR Analysis 

Results

Cluster Node

1 Thought, People

2 Child birth, Marriage, Pregnancy, Mother

3 Voluntary Unwed mother, Son

4 Sayuri

5 Economy, Korea, News, Education, Seoul, Covid-19

6 Welfare, Perspective, Society, Disorder

7 Single mom

8

Female, Home, Family, Research, Custody, 

Culture, Parents, Divorce, Single, Facility, 

Unwed mother, Government, Target, Center, 

Adoption, Children, Self-reliance, Teenager, 

Kid

그래서 하위 군집들까지 살펴보면, ‘여성’, ‘가정’,

‘가족’, ‘연구’, ‘양육’, ‘문화’, ‘정부’, ‘자립’ 등의 군집들을 

이룬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자립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조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졌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의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들을 탐색해 보았다. 미혼모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때를 바탕으로 1995년∼

2005년, 2006년∼2015년, 2016년∼2020년으로 나눈 

후, 빈도분석, TF-IDF 분석, N-gram 분석, 네트워크 

분석, CONCOR 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에서 연도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시대별로 

유사점은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성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IDF 빈도분석 결과, 상위에서 ‘가족’, ‘여성’, ‘미혼모’,

‘사회’라는 키워드들이 공통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분석 

역시도 각 연도별 유사점은 있었으나 몇 가지 다른 단어

들이 보여주는 차이점이 있었다.

N-gram 분석결과, 연도별로 나타나는 단어들의

유사점들은 있었지만, 각 단어의 빈도수와 연쇄적으로 

출현 되는 단어들의 형태가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CONCOR 분석결과, 연도별로 다른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군집 순서를 정리할 때, 빈도수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는데, 연도별로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되던 인물이나 드라마 등의 사건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졌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 27일∼

2014년 12월 27일까지 총 16부작으로 제작된 조선TV의

드라마 ‘최고의 결혼’이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드라마

내용은 자발적 비혼모가 된 주인공 역할의 아나운서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로써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논의된 적 없던 ‘비혼모’ 

개념이었기에, 2006년∼2015년 기간의 군집을 형성

하는데 ‘최고의 결혼’드라마 관련 키워드들이 상당히 연관

되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하였으나 연구 기간

설정을 빅데이터 활용이 높지 않았던 시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사회를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의 중요 키워드를 ‘미혼모’, ‘싱글맘’,

‘비혼모’로 정하였으나 이 키워드들은 시대별로 사용

되고, 출현 된 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에 대해 시대별 관점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최근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자발적 미혼모,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가족, 사회 등의 단어들 출현은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시작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제3차 정책이 나왔고, 

이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21년∼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정책 내용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 및 관점을 가지고 ‘비혼 

가족의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들’이 이뤄지고 있다[22]. 예를 들어 2020년 차별

금지법안 발의하거나 2021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등

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혼모 또한 안정적 양육환경 

도모를 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파생된 정책일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와 더불어 과거의 선도적 목적

(부모와 아이가 있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이 정상 가족 

형태이므로 국가가 입양을 권장했던 사회)을 위한 미혼모 

정책이 아닌 독립적인 여성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한 

미혼모 정책, 그리고 그에 맞는 차별 없는 임신, 출산, 

양육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 내로 포용 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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